
꼭지명 : 월요 철강 시황 리포트 (20.3.9)

1. 철강 시황 이슈 종합 : 경제는 심리다, 희망을 잃지 말자. 
2. 주간 철강 시황 분석 종합 : 아시아 시장 2월 중순 이후 비교적 안정, But 2차 급락 가능성 有
3. 업계 주요 이슈 포커스 : 철강 가격 단기 전망(WSD), 2차 급락 우려
                          美 코로나19 피해 확산 및 글로벌 부양책 봇물 전망
4. 업계/수요/경제 주요 뉴스 : 국내 철강업계 불황 대비 재무건전성 개선 최선, ‘곳간은 채우고 부채는 낮추고’
                              포스코, 4월 열연강판 등 철강 가격 ‘동결’…시장 안정화 주력
5. 금주의 자료 : 1)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0년 1분기)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20.03.03)
                 2) 2020년 베트남 철강산업 현황 및 전망 (출처 : 한국무역협회, 20.03.04)
                 3) 정부의 북방경제협력 추진 현황 및 시사 (출처 : KDB미래전략연구소, 20.02.24)
                 4) 韓 경제성장률 하락 불가피, 힘 받는 4월 금리인하론 (출처 : IBK경제연구소, 20.03.03)

1. 철강 시황 이슈 종합 : 경제는 심리다, 희망을 잃지 말자 

  연말 연초만 해도 수년간 침체를 면치 못했던 철강 경기가 올해 초 저점을 통과해 반등할 것이란 기대감이 적
지 않았다. 
  하지만 오비이락(烏飛梨落)인가, 현실은 녹록치 않다.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예상치 못했던 전염병이 온 나
라를 뒤흔들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공포가 경제를 마비시키고 있다. 간혹 경제 위기론이 나오지만 경제보다 
우선하는 것은 코앞의 삶과 죽음이다. 코로나19에 묻혀 우선 순위가 밀리고 있다. 
  생명이 위협받는데 경제를 얘기한다는 것은 분명히 사치(奢侈)다. 무엇보다 하루빨리 전염병을 퇴치시키는 것
이 급선무다. 
  그러나 비슷한 전염병이었던 사스(SARS)와 메르스를 돌이켜보면 코로나도 지나갈 것이 분명하다. 물론 적극적
인 대처와 실행이 있어야 어려운 전염병을 퇴치시킬 수 있다. 모든 국민들이 협조하고 의연히 대처해야 가능한 
일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상황에 대한 준비를 함께 고려하고 진행한다면 만점짜리 대응이 될 것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6.9로 전월보다 7.3
포인트나 급락했다.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심리가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메르스가 유행했던 2015년 6월과 
같은 낙폭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국내 확진자 수가 급증하기 이전인 2월 10~17일 조사된 것이어서 코로나19
의 소비심리에 미친 영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소비자심리지수 낙폭이 컸던 사안들을 돌이켜보면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이
다. 이어서 2015년 6월 메르스와 올해 2월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이다. 
  주목할 점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다. 그해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7.3포인트 내려갔지만 7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11월까지 5개월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다. 
  코로나19는 현재 확산이 진행 중이라 소비자심리지수는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낙폭이 크면 그
만큼 회복도 강할 것이 분명하다. 
  “경제는 심리다”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과 낙관적 전망을 갖고 있다면 
궁극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국은 이겨내고 말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공포를 이겨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더불어 코로나19 
극복 이후의 시장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인류는 질병과 함께 발전해 왔다” 



2. 주간 철강 시황 분석 종합 
철광석·원료탄…철광석 단기 강세 지속, 원료탄 상승·하락 혼조
철강재…아시아 시장 2월 중순 이후 비교적 안정, But 2차 급락 가능성 有 
철스크랩(고철)…철스크랩 시장 급락 우려, 철근 가격과 함께 ‘악순환’ 걱정돼

◆ 코로나19 관련 소식 : 국내 확진자 감소 추세·이탈리아 등 해외 확대

◆ 철광석 원료탄 전망 : 철광석 단기 강세 지속, 원료탄 상승·하락 혼조

총평 : 철광석 가격은 단기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라 산업이 위축된 것은 분명한 약세 요인이다. 
반면 중국의 재고가 많지 않다. 올해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작년 3월보다 2000만 톤가량 적다. 설비 가동률은 2
월을 저점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가 신규 인프라 투자를 대거 승인(1~2월 25조 위안)했고, 
건설 중심으로 이달 수요는 점차 증가로 돌아설 것이란 관측이 잇따른다. 철광석 수요는 이전에 비해 좋아질 것
으로 예측되는 이유다. 공급 측면에서 브라질 발레의 생산은 일시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다. 작년 광산 댐 사고 
이후, 브르마딩요 광산의 습식처리 생산을 제한한 것이 배경이다. 감소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낮은 보유재고, 수요개선의 기대감으로 철광석 가격은 단기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
게 점쳐진다. 

1. 확진자 전체 7313명/대구경북 6400여명, 사망자 전체 50명, 완치 환자 130명, 중증 이
상 환자 24명, 위증 환자 36명

2. 신규 확진 11일 만에 200명대로. 7일 오후 4시~ 8일 오후 4시 기준 신규 확진자 272
명

3. 약국 마스크 구매 요일별 5부제 9일부터 시행 : 일주일에 두 장까지. 

4. 주변 편의점의 마스크 재고를 알려주는 '마스크 알리미' 사이트 대학생들이 개설. 오전 
11시에서 오후 11시까지 10분 간격으로 실시간 마스크 재고 정보를 파악

5. 일본 정부가 '한국인 무비자 입국 중단' 조치를 오늘 새벽 0시부터 시작. 우리 정부도 
같은 시각부터 일본인들의 무비자 입국을 삼중으로 차단하는 등 사실상 상호 입국이 전면
통제

6. 이탈리아 누적 확진자 7000명 돌파. 사망자 300명 이상, 밀라노 베네치아 봉쇄령 1500
만 명 이동 제한



△ 철광석(3월6일 기준)

중국 철광석(Fe62%) 수입 가격 CFR 89.6달러 기록
- 전주(2/28일) 대비 7.2%(6.0달러) 상승
- 1월 말 대비 5.5%(4.7달러) 상승

중국의 수입 철광석 보유재고 올해 최저치
- 중국 45개 항구의 수입산 재고 1억2100만 톤(마이스틸 집계)
- 작년 12월 1억2700만 톤에서 3개월 연속 감소
- 작년 3월(1억4700만 톤)보다 2600만 톤 적은 양

※ 철광석 수요증가 기대 : 계절적 성수기 진입, 건설활동 점진적 재개, 철강사들의 생산증가 



△ 원료탄(3월6일 기준)

중국의 강점결탄 수입 가격 CFR 170.55달러
- 전주(2/28) 대비 1.2%(2.0달러) 상승
- 1월 말 대비 4.8%(7.8달러) 하락

호주의 수출 가격 FOB 156달러
- 전주(2/28) 대비 2.0%(3.3달러) 하락
- 1월 말 대비 4.2%(6.5달러) 상승

△ 일일 쇳물원가(철광석 및 원료탄 배합비 단순산출)
3월6일 기준 281달러
- 전주(7일) 대비 4.2%(11.3달러) 상승
- 1월 말 대비 5.2%(13.8달러) 상승

△ 대련선물시장 5월 인도분 거래 가격
6일 기준 철광석 650.0위안 기록
- 전주(2/28) 대비 5.4%(34위안) 상승
- 춘절 전(1/23) 대비 3.4%(23위안) 하락

철광석 이슈리포트

철광석 가격이 올해 말 톤당 70달러 초반대
로 안착, 2022년에는 60달러선으로 점쳐졌
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는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와 공급과잉 현상을 이유로 이같이 내다
봤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략광물 시장전망’ 보고서를 통해 메이저 철
광석 업체 Vale, Rio Tinto, BHP사를 중심으
로 한 저원가 증산전략으로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철광석 가격은 
올 해 연말 톤당 70달러 초반대를 형성, 이후 
2022년 60달러선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
다.

올해 철광석 가격은 1월 중순 이후 코로나 
확산으로 중국 철강산업의 수요위축 우려가 

OECD는 장기적 측면에서 중국경제 성장동력
(engine of growth)이 현재 제조업/수출 중
심에서 미래에 서비스업/내수 중심으로 전환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중국의 GDP 성장
률은 2030년 경 3% 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
상했다. 산업구조 변화로 철광석 수요가 감소
해 가격은 자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
다.



◆ 철강 제품 전망 : 아시아 시장 2월 중순 이후 비교적 안정, 2차 급락 가능성 有

총평 : 아시아 철강재 시장은 2월 중순 이후 비교적 안정된 추세를 나타냈다. 아시아 수입 가격은 열연 기준 
CFR 550달러대로 평가된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2월 한 달 30~50달러 급락했다. 중국 대형 밀(mill)들을 
중심으로 가격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난다. 
포스코 역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4월 열연 가격을 동결하기로 선제적으로 발표를 했다. 이례적인 일이다. 
2차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였다. 
시장에서는 중국, 한국, 동남아 수입시장 모두 저가(低價)재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 시세를 이룰만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 제조 및 유통 분야는 사업 존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2차 급락 가능성도 염두해야 한다는 의견은 적지 않다. 
철근 가격이 상승했다는 점은 주목할 일이다. 아시아 수입 가격은 440달러로 전주보다 5달러 이상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중국의 오퍼 가격도 FOB 420달러대에서 430달러대로 올랐다. 냉연은 510달러, 용융아연도코일(GI)은 
560달러 수준에 형성됐다. 
최근 중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 해소와 관련한 주장들이 잇따르고 있다.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대체로 3월 코로나 사태는 정점에 이르고 2분기 회복기를 거쳐, 산업 활동도 점진적인 
개선에 들어간다는 시나리오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2차 급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반면에 코로나19 진정 이후 수요산업 및 유통 부문에서의 구매가 단
기적으로 집중될 경우 가격 급등 가능성도 염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중국 상해선물거래소 5월 인도분 거래 가격

6일 기준 철근 3441위안, 열연 3461위안
- 2/28일 대비 철근 열연 3.2%, 2.5% 상승
* 중국 정부가 1,2월 25조 위안에 이르는 신규 프로젝트를 승인했다는 이달 초 현지 보도가 나간 이후 선물 시
장은 급등세. 지난주 5일부터 상승세는 약세로 돌아선 상태. 

심화되면서 하락세를 나타냈다. 

반면 2월 2주차부터 사이클론 Damian의 상
륙으로 호주 주요 수출항구인 Hedland, 
Dampier항의 운영이 중단되면서 철광석은 
공급차질을 빚었고 일시적으로 가격이 급등세
를 나타냈다. 호주의 철광석 수출 정상화 이
후로는 가격은 중국의 경기상황과 궤를 같이 
한다.

또한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로 광물자원(철광
석 등)의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 가격을 
낮추는 주 요인으로 분석했다.



△ 한국 내수 가격

열연 
포스코 대응재 기준 64~65만원, 중국산 63만원
* 저가재는 63만 원, 2차 유통에서 그 이하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짐. 현대제철 대리점 가격이 일부 낮은 수준에 
나오고 있어서 포스코 판매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음.

봉형강
철근 : 국산 58~60만원, 중국산 56~58만원
형강 : 국산 80만원, 포스코베트남 78만원, 일본/바레인산 75만원 * 중국산 재고 바닥
앵글 : 국산 73만원, 수입산 앵글 60만원 채널 62만원
* 열연과 같이 저가재가 공존하는 상황. 철근의 경우 현대제철 동국제강의 원칙마감 의지와 관계 없이 자금 여
력이 떨어지는 유통부문에서 저가 시세가 만들어지고 있음. 형강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강세로 가고 있지만 시장 
위축에 따라 언제든지 하락할 가능성은 내재돼 있다는 지적. 

※ 중국의 철강 유통재고 급증세 지속.
2차 급락 가능성이 제기되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

<3월6일 기준 유통재고, 마이스틸 집계>
철근 재고 : 1971만톤 (작년 3월8일 1455만톤)
전주대비 141만톤 증가/1월24일(춘절시작) 대비 1121만톤 증가

4대 철강재(철근 열연 선재 중후판) 재고 : 2962만톤 (작년 3월8일 2175만톤)
전주대비 183만톤 증가/1월24일(춘절시작) 대비 1629만톤 증가



△ 아시아 수입 및 중국 오퍼 가격 6일 기준
* 플래츠 및 무역상사 종합, 본계강철 오퍼

아시아 수입가격
열연 : CFR 460달러 전후 약보합세
철근 : CFR 440달러 이상 전주대비 5달러 이상 상승

중국산 오퍼
열연 : FOB 450달러 이상 약보합세
철근 : FOB 435달러 이상 5달러 이상 상승
냉연 : FOB 510달러, GI 560달러 

본계강철의 한국향 오퍼(3월6일 마감)
HRC 490FOB  = $502 CFR 
PO 525FOB  
ROUND BAR 525FOB, 
CRC 535 FOB 
GIC 600 FOB = $612 CFR
VALIDITY MAR. 6  15:00



◆ 철스크랩 : 철스크랩 시장 급락 우려, 철근 가격과 함께 ‘악순환’ 걱정돼 

총평 : 철스크랩 시장의 붕괴가 우려되는 시점이다. 글로벌 지표인 미국 대형모선 공급사들은 오퍼 가격을 HMS 
No.1&2(8:2) 기준 CFR 톤당 275~280달러로 유지하고 있다. 수요 시장은 좋지 않다. 터키 수입 가격은 280달러
에서 지난주 270달러대로 내려갔다. 동남아 시장 역시 가격 저항감이 있다. 공급 및 수요 모두 관망세가 짙다. 
전망은 하락으로 방점이 찍혀 있다. 일본은 아시아 지역 하락의 뇌관으로 인식된다. 현대제철은 지난주 개별 협
상으로 일본산 H2를 FOB 톤당 2만3500엔에 계약했다. 공급이 부족해진 신다찌(생철)를 구매하면서 구매를 병행
했다. 세아베스틸도 일부 성약했다. 시세로 인정하기엔 하락 압력이 크다. 일본의 건설수요는 4월~12월까지 전년 
대비 1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부 부진 압박이 심한 일본의 철스크랩은 더욱 더 갈 길이 없는 상태
다. 
터키는 이번주 5월 선적분 계약에 나선다. 철근 수출 가격이 지난주 430달러로 10달러 이상 떨어진 상황이어서 
철스크랩 역시 지난번보다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나라는 전기로 제강사들이 10~12일을 기점으로 
특별구매를 종료한다. 시세는 자연히 1만 원 이상 낮아질 전망이다. 추가 하락 가능성은 높다. 현대제철 동국제
강 대한제강 등은 3월 수시 감산을 계속 진행한다. 철근 가격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것으로 인식된다. 
철근 인상은 쉽지 않은 형국이다. 결국 철스크랩 가격 인하로 원가절감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철스크랩 하락은 
다시 철근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우려가 깊은 시점이다. 

△ 미국 대형모선 오퍼가격
- HMS No.1&2(8:2) CFR 275~280달러. 서부/동부 지역 동일한 수준
- 터키 수입 가격 274달러(플래츠 발표기준), 전주 275달러서 하락전환

△ 일본 가격 
현대제철 지난주 4,5일 개별 입찰실시 : H2 2만3500엔(FOB) 신다찌 2만5500엔
세아베스틸 지난주 현대제철 이후 입찰 : 신다찌 2만7700엔(CFR)

△ 한국 가격
구좌업체 A등급 구매 기준 



- 생철 26만 원, 중량 25만 원, 경량 23만 원, 선반설 20만 원 
- 10일 이후로는 동국제강 포항, 대한제강 등 원상복귀 1.5만 원 하락 예상
- 철근 가격 약세로 추가 인하 가능성 높음

◆ LME : 美 코로나19 피해 확산 및 글로벌 부양책 전망

美 코로나19 피해 확산 및 글로벌 부양책 전망
(2020. 3.5)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 공포 및 경제지표 부진으로 글로벌 경제 둔화 공포가 
부각되는 한편, 글로벌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하루.
특히, 美 캘리포니아주에서 코로나19 피해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세계 각국이 여행 제한 
및 검역을 강화하며 공포감 확대. 한편,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다른 글로벌 주요 은행들의 
연쇄적인 경기 부양책 발표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되는 모습.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美 상원은 83억달러 규모 예산을 가결, 국제통화기금(IMF)은 500억 달러 규모의 대출프로
그램을 가동. 명일 발표되는 美 비농업고용지수에 따른 시장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사료
5일 전기동(Copper) 가격은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 및 확진 피해자 확대로 인해 거래량 
위축 및 투자자 관망세를 보이며 소폭 하락 마감. 단, 글로벌 경기부양책 확대를 비롯한 
中 인민은행 대출우대금리(LPR)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공존하여, 3M $5,650레벨 이
상을 유지하며 약보합세를 연출하는 하루. 알루미늄(Aluminium)또한 투자자들의 관망세 
연출로 3M $1,700레벨 이상의 가격을 유지하며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하며 마감. 

금(Gold) 가격은 코로나19 공포와 브렉시트 불확실성 부각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지속적으로 자극되며 상승세를 유지



Market� News

BofA社, 2020年 전기동 예상평균가격 하향 조정 (RTRS)
회사 발표에 따르면, BofA(Bank of America)社는 2020년 전기동 예상평균가격을 기존의 
$6,200에서 $6,053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비상사태
의 영향으로 투자자들이 위험을 회피하고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면서 전기동/금 간의 가
격비율(copper/gold ratio)이 지난 금융위기 수준으로 회귀했다고.

Fitch Solutions社, 2020年 전기동 예상평균가격 상향 조정 (RTRS)
회사 발표에 따르면, Fitch Solutions社는 2020년 전기동 예상평균가격을 기존의 $5,700
에서 $5,90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혀. 가동 중단된 중국 제조업 중심지와 공급망이 4월까
지는 정상화될 것이며, 따라서 하반기 전기동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 
다만, 단기적으로는 수요 둔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시티그룹, “中 2月 수출입 데이터에 주목할 필요” (RTRS)
회사 발표에 따르면, 시티그룹은 바이러스19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실제 충격에 대한 단
서를 찾기 위해서는 이번 주말(한국시각 일요일 새벽)에 발표될 중국의 2월 수출입 데이터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전문가 대상 로이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출과 수입 모
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일차적
으로 취약한 그룹에 속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고



※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 가격 정보 (3.6 기준)

3. 업계 주요 이슈 포커스 (글로벌 시황 이슈)

품목 거래소 인도월 단위 가격 등락폭 등락율 주기

두바이유 싱가포르
(FOB) 현물 USD/bbl 48.58 ▼3.23 -4.39 일간

액화천연가스 한국수입가
(CIF) 현물 USD/ton 467.64 ▲12.14 2.66 월간

고철 생철 한국서울
(도매가) 현물 KRW/ton 260,000.00 ▼20,000 -7.14 월간

철광석 Fines 중국 수입가 
(CFR) 현물 USD/ton 92.57 ▲1.58 1.74 일간

열연코일 
3.0x4x8mm 한국(도매가) 현물 KRW/ton 713,200.00 - - 월간

제철용 
원료탄 Hard

동호주항구
(FOB) 현물 USD/ton 159.64 ▼4.11 -1.91 일간

전기동 LME 현물 USD/ton 5,624.00 ▼44.5 -0.77 일간

알루미늄 LME 현물 USD/ton 1,687.00 ▼28 -1.63 일간

니켈 LME 현물 USD/ton 12,710.00 ▼90 -0.7 일간

아연 LME 현물 USD/ton 1,978.00 ▼24 -1.2 일간

납 LME 현물 USD/ton 1,880.00 ▲20 1.08 일간

[이슈] 철강 가격 단기전망-WSD

철강價 2차 급락 경고…철광석 고철 붕괴 가능성
중국 열연수출價 400달러 붕괴 예측
코로나19 장기화 재고급증 수요침체
철광석 50달러 고철 180달러까지 예상
8월 열연 480달러 고철 280달러 철광석 70달러

코로나19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 미국까지 확산되는 가운데 철강과 철광석 및 철스크랩(고
철) 가격이 연쇄적으로 급락할 것이란 의견이 제기돼 주목된다. 철강 가격이 2월 한 달 
30~50달러 하락한 데 이어 2차 급락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광석, 
고철 등 원료 가격은 아직까지 철강재에 비해 하락 속도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철강 전문 분석 기관인 WSD는 지난주 보고서를 내고 오는 4월 열연 기준 중국의 
수출 가격은 FOB 톤당 400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450달러 전후로 평
가되는 가격은 최소 50달러 이상 떨어진다는 얘기다. 반제품인 빌릿 가격은 톤당 315달
러, 슬래브는 325달러로 내다봤다. 현재 400달러 전후로 형성돼 있다.
원료 가격은 더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예상됐다. 철광석(Fe 62%) 가격은 톤당 55달러
로 1,2월 90달러대에서 거의 반토막 나는 수준이다. 호주의 원료탄 가격은 톤당 135달러
로 예측했다.
고철의 경우 글로벌 지표인 터키의 수입 가격은 180달러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현
재 280달러대를 유지한 데서 100달러 급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http://wacs.motie.go.kr/wms/kpds_price_detail.php?large_cd=02&middle_cd=01&small_cd=01&distr_cd=00&item_cd=03&itemd_cd=00&deal_cd=2442&gap_cd=00&period_cd=01
http://wacs.motie.go.kr/wms/kpds_price_detail.php?large_cd=02&middle_cd=01&small_cd=01&distr_cd=00&item_cd=03&itemd_cd=00&deal_cd=2442&gap_cd=00&period_cd=01
http://wacs.motie.go.kr/wms/kpds_price_detail.php?large_cd=02&middle_cd=02&small_cd=02&distr_cd=00&item_cd=01&itemd_cd=00&deal_cd=3028&gap_cd=00&period_cd=03
http://wacs.motie.go.kr/wms/kpds_price_detail.php?large_cd=02&middle_cd=02&small_cd=02&distr_cd=00&item_cd=01&itemd_cd=00&deal_cd=3028&gap_cd=00&period_cd=03
http://wacs.motie.go.kr/wms/kpds_price_detail.php?large_cd=03&middle_cd=02&small_cd=00&distr_cd=00&item_cd=02&itemd_cd=31&deal_cd=2531&gap_cd=00&period_cd=03
http://wacs.motie.go.kr/wms/kpds_price_detail.php?large_cd=03&middle_cd=02&small_cd=00&distr_cd=00&item_cd=02&itemd_cd=31&deal_cd=2531&gap_cd=00&period_cd=03
http://wacs.motie.go.kr/wms/kpds_price_detail.php?large_cd=03&middle_cd=01&small_cd=00&distr_cd=00&item_cd=01&itemd_cd=05&deal_cd=2422&gap_cd=00&period_cd=01
http://wacs.motie.go.kr/wms/kpds_price_detail.php?large_cd=03&middle_cd=01&small_cd=00&distr_cd=00&item_cd=01&itemd_cd=05&deal_cd=2422&gap_cd=00&period_cd=01
http://wacs.motie.go.kr/wms/kpds_price_detail.php?large_cd=03&middle_cd=04&small_cd=01&distr_cd=00&item_cd=05&itemd_cd=08&deal_cd=2449&gap_cd=00&period_cd=03
http://wacs.motie.go.kr/wms/kpds_price_detail.php?large_cd=03&middle_cd=04&small_cd=01&distr_cd=00&item_cd=05&itemd_cd=08&deal_cd=2449&gap_cd=00&period_cd=03
http://wacs.motie.go.kr/wms/kpds_price_detail.php?large_cd=03&middle_cd=07&small_cd=00&distr_cd=00&item_cd=05&itemd_cd=00&deal_cd=2655&gap_cd=00&period_cd=01
http://wacs.motie.go.kr/wms/kpds_price_detail.php?large_cd=03&middle_cd=07&small_cd=00&distr_cd=00&item_cd=05&itemd_cd=00&deal_cd=2655&gap_cd=00&period_cd=01
http://wacs.motie.go.kr/wms/kpds_price_detail.php?large_cd=04&middle_cd=01&small_cd=02&distr_cd=00&item_cd=01&itemd_cd=00&deal_cd=1302&gap_cd=00&period_cd=01
http://wacs.motie.go.kr/wms/kpds_price_detail.php?large_cd=04&middle_cd=01&small_cd=02&distr_cd=00&item_cd=01&itemd_cd=00&deal_cd=1302&gap_cd=00&period_cd=01
http://wacs.motie.go.kr/wms/kpds_price_detail.php?large_cd=04&middle_cd=01&small_cd=01&distr_cd=00&item_cd=07&itemd_cd=00&deal_cd=1302&gap_cd=00&period_cd=01
http://wacs.motie.go.kr/wms/kpds_price_detail.php?large_cd=04&middle_cd=01&small_cd=01&distr_cd=00&item_cd=07&itemd_cd=00&deal_cd=1302&gap_cd=00&period_cd=01
http://wacs.motie.go.kr/wms/kpds_price_detail.php?large_cd=04&middle_cd=01&small_cd=00&distr_cd=00&item_cd=04&itemd_cd=00&deal_cd=1302&gap_cd=00&period_cd=01
http://wacs.motie.go.kr/wms/kpds_price_detail.php?large_cd=04&middle_cd=01&small_cd=00&distr_cd=00&item_cd=04&itemd_cd=00&deal_cd=1302&gap_cd=00&period_cd=01
http://wacs.motie.go.kr/wms/kpds_price_detail.php?large_cd=04&middle_cd=01&small_cd=00&distr_cd=00&item_cd=05&itemd_cd=00&deal_cd=1302&gap_cd=00&period_cd=01
http://wacs.motie.go.kr/wms/kpds_price_detail.php?large_cd=04&middle_cd=01&small_cd=00&distr_cd=00&item_cd=05&itemd_cd=00&deal_cd=1302&gap_cd=00&period_cd=01
http://wacs.motie.go.kr/wms/kpds_price_detail.php?large_cd=04&middle_cd=01&small_cd=00&distr_cd=00&item_cd=03&itemd_cd=00&deal_cd=1302&gap_cd=00&period_cd=01
http://wacs.motie.go.kr/wms/kpds_price_detail.php?large_cd=04&middle_cd=01&small_cd=00&distr_cd=00&item_cd=03&itemd_cd=00&deal_cd=1302&gap_cd=00&period_cd=01


WSD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과 특히 중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이라는 데 주목했다. 더욱이 한국, 일본은 물론 이탈리아, 이란으로 확산되
는 것을 감안할 때 전 세계의 철강 수요가 침체될 것으로 판단했다.
전 세계 절반의 수요를 차지하는 중국은 가격 하락의 뇌관으로 지목된다. 중국 제철소 및 
유통시장 재고는 1월 초보다 거의 2배 규모로 급증했다. 내수 가격 하락은 우려보다 크지 
않다. 제철소들이 가격 하락을 방어하는 데 힘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2월 중순부터는 감
산까지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내수 부진이 장기화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가격 하락은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
견이 많다. 중국의 철강 수요는 이미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2월 첫 2주 동안 자동차 판매
는 전년 대비 92%나 폭감했다. WSD는 중국의 연간 철강 수요로 환산하면 전체 20%, 2
억 톤에 이르는 수요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으로 진단했다.
올해 상반기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3~5%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올해 
전체 수요 감소 규모는 최소 30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상황이 반영되
면서, 중국의 수출 가격은 내수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에 주목했다. 수출량이 자연히 늘어
날 것이란 예상이다. 이렇게 되면 연간 수출량은 작년 6400만 톤에서 적게는 7500만 톤, 
최대 9500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코로나19의 위협은 향후 2개월 동안 지속할 것으로 봤다. 바이러스 확산이 인도네시아, 아
프리카, 인도를 포함한 다른 개발도상국까지 번지게 되면 상황은 더 악화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이다.
여름철이면 가격은 대폭 회복될 것으로도 전망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야 한다는 전
제가 깔린다. WSD는 8월 중국의 열연 수출 가격은 FOB 톤당 480달러, 빌릿 및 슬래브는 
410달러, 철광석은 70달러, 고철 가격은 터키 수입 기준 280달러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
했다.



4. 업계/수요/경제 주요 뉴스
 
  1) 업계 뉴스 
    ● 국내 철강업계 불황 대비 재무건전성 개선 최선, ‘곳간은 채우고 부채는 낮추고’
     ● 포스코, 4월 열연강판 등 철강 가격 ‘동결’…시장 안정화 주력
     ● 포스코, 1분기 영업이익 50% 감소 추정, 코로나19로 판매가격 상승 제한
     ● 현대제철 인도에 300만톤급 제철소 건설 소문…현대는 ‘사실무근’ 주장
     ● 현대제철 중국 내 SSC 손실 확대, 통합 추진…미국·인도는 ‘쾌조’
     ● 국내 수입 고철 약 19만톤 ‘입고 대기’
     ● 포스코, 중소 고객사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 2019년 경영실적, 현대BNG·대창스틸 개선…세아특수강·황금에스티·고려제강 악화
     ● 고려제강 순이익 61억원 전년 대비 급증,  유형자산 처분 영업외이익 증가 영향 
     ● 특수강 수입 급감, 중국산 50% 감소…수출도 급감, 아시아 지역 11% 줄어
     ● 동국산업 순이익 800% 증가, 종속회사 실적 개선이 주인 
     ● 해외 : 中 철강 재고 124% 폭증 ‘사상 최대’, 1개월 새 가격 10% 하락
               中 코로나19 진화 나서, 25조위안 투자 승인…실효성엔 ‘의문’
               세베르스탈 배기가스 감축 프로젝트에 1700만달러 투입
               JFE스틸·뉴코어, 멕시코 차강판 공장 전격 가동
               철광석 가격 일주일새 7.2%↑ 89.6달러…中 재고 최저 지지요인 부각
               中 STS 생산 10% 증가…200계 소비 급증
               일본제철 ‘메가하이퍼빔’ 개발, 웹 길이 최대 1200mm 공기단축 기여
               日 소지츠·마루베니, 블록체인 활용 철강원료 물류 ‘효율화’ 착수
               방글라데시 GPH Ispat, 연산 90만톤 전기로 가동…철스크랩 수입 증가
               

  2) 수요/연관 뉴스
     ● ‘코로나19 직격탄’ 中 2월 자동차 판매 80% 급감
     ● 현대기아차 2월 생산차질 12만대…국내 차 5개사 판매 11% 급감, 11년만 ‘최저’
     ● 현대자동차, 체코서 연 3만대 코나일렉트릭(EV) 생산…유럽 친환경차 점유율 확대 기대 
     ● 미래형 자동차 산업 기술 인력 3년 만에 5배 이상 증가
     ● 중국 전기차 비야디(BYD), 정부 보조금 13억위안…재무구조 개선 사용 계획 
     ● HSG·큐리어스, 성동조선 인수자금 조달 성공
     ● 현대삼호중공업, 전남 지역 조선기자재 업체 육성
     ● 삼성중공업, 올해 첫 수주…셔틀탱커 3척 3600억원
     ● LH, 코로나19 대응 ‘상반기 건설사업에 9.3조원 집행’
     ● 건설산업 경기 체감지수 2개월 연속 하락, 7년 만에 ‘최저’
     ● 공작기계산업협회 주최 ‘SIMTOS 2020’ 10월로 개최 연기
     ● 현대오일뱅크, SK네트웍스 직영 주유소 302개 인수, 6월부터 업계 2위 부상

  3) 경제/산업 뉴스
     ● 6일 환율 마감 : 원/달러 1192.30원 (전일 대비 ↑10.1원) 원/100엔 1126.03원 (↑25.6원)
     ● 은행권 코로나19 특별대출 3.2조원에서 4.6조원으로 증액
     ● 국가 부채 35.9%→37.2%→41.2%, 통제불능 상황 치달아



     ● 2019년 1인당 국민소득 4년 만에 뒷걸음…성장률 10년 만에 최저
     ● 미국 원유 재고 78만 배럴 증가
     ● 미 연준, 기준금리 0.5%p 긴급 인하, 코로나19, 경제에 리스크
     ● 일본 2월 중순까지 수입 코로나19 여파로 16.6% 급감
     ● 中 2월 차이신 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PMI) 40.3 그쳐…‘경기 위축’ 가속화
     ● 코로나 충격…호주, 사상 최저 금리 0.75%→0.5%로 인하
     ● 5G 경쟁서 뒤처진 노키아…CEO 교체 카드 내놔
     ● 주요 경제지표 (3.6. 17시30분 현재, 자료 : 기획재정부)  

5. 금주의 자료 

  1)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0년 1분기)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20.03.03)
     - 1월까지 전체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거시경기지표들은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분기 마이너스 경제성장률 및 경기종합지수의 하락 반전이 예상됨.
      - 2020년 1분기에는 그동안의 경기 반등세가 중단되고 다시 경기가 침체하는 더블딥(Double-dip) 국면에
        진입할 우려가 있음 
      - 하반기에는 기저효과에 따른 반등력과 정부의 경기 부양책 영향으로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음
      *. 바로가기 : http://hri.co.kr/storage/newReView.asp

  2) 2020년 베트남 철강산업 현황 및 전망 (출처 : 한국무역협회, 20.03.04)
      - 2019년 베트남 철강 생산량과 소비량은 늘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보호무역주의와 저렴하 수입산

[환율] ‘18말 ‘19말 ‘20.2말 3.4 3.5 3.6 전일비 19말비

￦/U$ 1,115.70 1,156.40 1,213.70 1,187.80 1,181.20 1,192.30 0.94 3.1

선물환(NDF,1월물) 1,114.90 1,155.40 1,214.40 1,187.50 1,181.20 1,192.20 0.93 3.19

￦/CNY 162.79 165.5 173.39 171.4 107.26 171.63 60.01 3.7

￦/Y100 1,008.86 1,059.75 1,114.82 1,105.24 1,100.63 1,126.09 2.31 6.26

Y/U$ 110.59 109.12 108.87 107.47 107.32 105.88 △1.34 △2.97
U$/EUR 1.1455 1.1194 1.1001 1.1146 1.1138 1.1225 0.78 0.28

CNY/U$ 6.8522 6.9848 7.0072 6.9409 6.9342 6.9504 0.23 △0.49

* ‘19년 평균 환율: (￦/U$) 1166.1원, (￦/￥100) 1070.7원

* ‘20년 평균 환율(’20.1.1~현재): (￦/U$) 1181.9원, (￦/￥100)  1080.4원  3시 30분 기준

[유가․원자재] ‘18말 ‘19말 ‘20.2말 3.3 3.4 3.5 전일비 19말비

Dubai ($/배럴) 52.86 67.27 49.05 51.72 50.81 50.81 0 △24.47%

WTI 선물  ($/배럴) 45.33 61.06 44.76 47.18 46.78 46.78 0 △23.39%

동 ($/톤) 6,018 6,156 5,573 5,668 5,695 5,668 △0.47% △7.93%

알루미늄  ($/톤) 1,881 1,800 1,663 1,706 1,724 1,715 △0.52% △4.72%

* ‘19년 평균 유가: (Dubai) (Dubai): 63.55$, (WTI 선물): 57.03$

* ‘20년 평균 유가(’20.1.1~현재) (Dubai): 58.83$ (WTI 선물): 53.70$

* 한국석유공사창립기념 휴일로 Dubai,  WTI 선물 미게시되어 전일(3/4) 수치  기재

[주가] ‘18말 ‘19말 ‘20.2말 3.4 3.5 3.6 전일비 19말비

KOSPI 2,041.04  2,197.67 1,987.01 2,059.33  2,085.26  2,040.22 △2.16% △7.16%

 -  거래대금 (억원, 일평균) 41,207 54,296 72,411 86,878 78,291 79,543 1.60% -

KOSDAQ 675.65 669.83 610.73 641.73 650.19 642.72 △1.15% △4.05%

외국인순매수(억원, 기간 중*) 2,730 △2,816 △5,673 2,486 △2,102 △7,040 235 -

* 기간중: ‘18말(’18.1.1~12.31), ‘19말(’19.1.1~12.31)  기타 당일, 16시 기준 잠정치

http://hri.co.kr/storage/newReView.asp


        철강의 유입으로 베트남 철강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됨
      - 2019년 철강 수입은 2014만톤, 수출은 668만톤으로, 한국은 베트남의 주요 철강 수입국으로 2018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함. 
      *. 바로가기 : 
https://www.kita.net/cmmrcInfo/rsrchReprt/ovseaMrktReprt/ovseaMrktReprtDetail.do?pageIndex=1&no
=8084&type=1&continent=&country=&industry=&searchReqType=detail&searchStartDate=&searchEndDat
e=&searchKeyword=

  3) 정부의 북방경제협력 추진 현황 및 시사 (출처 : KDB미래전략연구소, 20.02.24)
      -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정부는 2020년 북방경제협력 관련 계획 추진을 통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실질적 북방경제협력 성과 창출 기대
      -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북방국가의 수요, 역량 등을 감안, 경제협력의 효율적 추진 및 성과 창출을 위해
        의료, ICT 산업 등 우리 기업 경쟁우위 분야 중심의 협력 확대 필요
      *. 바로가기 : https://rd.kdb.co.kr/index.jsp

  4) 韓 경제성장률 하락 불가피, 힘 받는 4월 금리인하론 (출처 : IBK경제연구소, 20.03.03)
      - 시장 예상과 달리 2월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25%로 동결
      -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美 연준 기준금리 인하 등 글로벌 통화완화 기조 강화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국내경기 부진 등으로 4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대 중
      *. 바로가기
http://research.ibk.co.kr/research/board/economy-news/details/251416?url=L2JvYXJkL2Vjb25vbXktbm
V3cy9saXN0

http://research.ibk.co.kr/research/board/economy-news/details/251416?url=L2JvYXJkL2Vjb25vbXktbmV3cy9saXN0

